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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리진, HMG와의 협력으로 반기 신규사업 매출액 54억 원 달성 

▶ 22년 말부터 HMG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구매대행 사업 추진 

▶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매출액 지속적 확대 예상 

 

[2023-11-02] 네오리진이 기존 게임사업 강화에 이어 중국향 유통서비스를 확대한다. 

글로벌 선두 게임 기업 네오리진(094860, 대표이사 첸보)이 중국 유통 미디어 회사인 HMG와의 전략

적 협력 관계로 22년 말부터 추진한 구매대행 사업을 통해 올해 반기 매출액 54억 원을 달성했다고 1

일 밝혔다. 

 

HMG는 2021년 9월에 설립된 한국제품의 중국 내 유통 사업 및 중국시장에 특화된 MCN(Multi-

Channel Network) 연계 라이브방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 최상위 왕홍그룹 및 최대 유통대리

상과의 협력으로 한국제품 중국 수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. 설립 1년 만에 연간(‘22년) 매출 168

억 원을 달성한 바 있고, 2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282억 원, 약 15억 원의 영업이익 실현으로 고속 성

장하고 있다. 향후 총판유통 및 브랜드사업으로 확장 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 

 

또한, 라이브방송 사업에서는 한국 인플루언서를 중국 Top 3 플랫폼에서 활용해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

차별화된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다. 특히 더우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높은 노출 빈도를 

확보하고 있으며, 중국 MCN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위를 가

지고 있다. 

 

네오리진은 2021년 HMG 설립 시에 자회사인 네오리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재무적투자자로 5억 원

을 투자했으며, 22년 5월에는 후속투자(100억 Valuation, 5억 원 투자)를 통해 현재 36.5%의 지분(2대 

주주)을 보유 중이다. 

 

네오리진은 2022년 말부터 HMG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구매대행 사업을 추진했고, 올해 반기 

매출액 54억 원을 달성했다. 향후에도 네오리진은 HMG과의 협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 매출액을 지

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. 

 

이와 관련해서 네오리진 관계자는 “HMG 사업초기에는 재무적 파트너 관계였으나, 현재는 전략적 파트

너 관계이며 매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”며, “향후에도 HMG와의 사업시너지를 통해 

네오리진의 게임사업외 신규사업 다변화에도 주력할 예정” 이라고 전했다. 

 

 


